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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2월 14일(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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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 홍보기획관 담당자

∙브랜드전략팀장 이상숙 ☎440-3081
∙담 당 자 남지우 ☎440-3084

사진(이미지) □ 없음  ▣ 있음 참고자료 ▣ 없음  □ 있음

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9cm 연필에 담긴 세상에서 가장 섬세한 인천을 느껴 보세요
- 국내 최초로 연필의 역사를 담은‘연필뮤지엄’에서 14일부터 전시 -

인천광역시는 2월 14일부터 강원도 동해시에 위치한 연필뮤지엄에 인

천 도시브랜드 연필을 전시한다고 밝혔다.

연필뮤지엄은 국내 최초의 연필박물관이자 문화예술공간으로 3천여 

종의 연필이 나라별, 콘셉트별로 전시돼 있다.

싱가포르 국립미술관, BMW, 까르띠에, 삼성 등 세계적인 기업들의 연

필과 함께 인천시 연필이 전시되는데, 약 19cm의 가는 연필 한 자루

에 새겨진 브랜드의 정체성을 비교하며 볼 수 있다.

‘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한다’라는 의미의 도시브랜드 

, ‘미래를 향해 도전하는 역동적인 인천의 정신’

을 상징하는 사선모양, 인천의 하늘과 바다를 담은 색상이 어우러져 

인천의 가치를 담아냈다.

인천시는 연필뮤지엄에 인천 도시브랜드 연필을 전시함해 방문객에게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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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을 알리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, 국내외 정상급 브랜드와 

함께 전시돼 인천의 위상을 드높였다.

시대의 변화에 따라 종이와 연필보다 전자기기를 주로 이용하고 있지

만 연필의 사각사각 소리와 특유의 감촉은 여전히 소중하고 가치 있

는 존재다.

인천시 관계자는 “이번 전시를 통해 인천의 도시드랜드를 알리고 일

상적으로 느껴졌던 물건에 담긴 브랜드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느낄 수 

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”고 말했다.

한편, 인천시는 인천e음 어플(인천e몰-인천직구-기타-인천관광상품)을 

통해 연필 뿐만 아니라 인천 상징물 기념품을 판매하고 있다.

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홍보기획관실(☎032-440-3084)로 문의하

면 된다.

<참고사진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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